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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겔은 세계정신이 자기 전개를 완성하는 과정을 역사라고 보았 

다 . 그 리 고  이 역사를 짊어지는 것 은  민 족 (Volk) 이라는 단위라고 보 

았다. 한  민족이 역사를 짊어지고 가 다 가  기진하면 다른 민족이 그  

배턴을 받 아  전진한다고 본  것이다. 그러면 성 서 는  어떠 한 가 ? 여기 

에서는 예수 당시와 맨 처 음  교회 그 리 고  그  다음 단계의 그리스도 

공 동 체 ，이렇게 세 단계에서 한  가지씩 예를 찾아 분석하여 그  공통 

점 을  제시해보고자 한다.

1) 예수의 경우

마태오의 산상설교의 첫 선언은 “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 다 ” 

(5, 3 )로  되어 있다. 한편 그 것 과  같 은  근 원 을  가진 루가의 ‘들의 설 

교 ’에 는 ，“가난한 자 는  복이 있다. 하느님의 나라가 저희 것 이 다 ”(6, 

20)로  되어 있다. 그런데 이 둘  중에 마태오의 “마음이 ”는  첨가된 

부 분 이라는 것이 정론으로 되 어 있다. 이 한  구절의 첨부로써 종교윤 

리적 덕목이 되 었 다 . 이처럼 마태오는 “의에 주 리 고 ”(5, 6 )，“의를 

위하여 ”( 5 ,10) 등 을  첨가해서 같은 결과를 가 져 왔 는 데 ，그것이 의도 

적임은 그의의 루가복음 에 는  없는 축복의 내용이 모 두  “자비한 자 ” 

M 음이 깨끗한 자 ” “평화를 위하는 자 ” “애통하는 자 ”(종 교 적 ) 등 

종교윤리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분명하며 (5, 3~ 12)，이 축복은 이미 

교회의 덕목으로 내세워졌음을 부정할 수  없다. 따라서 루가의 것을 

원형이라고 보 는  것이다.

‘ 가난한 자 ’란 글 자  그 대 로  사회적 인 한 계층을 말한다. 그들은 지 

금  굶주린 자 ，지 금  슬피 우 는  자 , 지 금  미움받고 배척받고 욕먹고 억 

울 한  누명 (공 정 한  재 판 을  못  받는 자 )을  쓴  자이다. 이들은 무엇을 

한  어떤 계 층 인 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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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주목할 것 은  “인자 때문에 ”라는 한 구 절 을  제 외 하 면 ，왜 

저들이 슬피 울며 박해와 멸시를 받는지 알 수  없다는 것이다. 그런 

데 루 7！복 음  6장 22〜 23절은 원래 위의 세 가지 축 복 과  연관이 없는 

독립된 것 이 며 ，그중에도 특히 “인자 때문에 ”는  첨가된 부분이다.

한편 ‘가난한 자 ’란  구체적으로 ‘지 금 ’ 굶주린 자 ，지 금  슬피 우 는  

자이다. 이것은 ‘가 난 함 ’이 반드시 물질적 빈곤에만 국한된 것이 아 

니 라 ，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박해를 받거나 힘없는 자 를  포함한다는 

것 을  뜻한다. 슬피 우 는  것 은  배가 고 파서라고 볼  수 는  없기 때문이 

다 . 그러면 어느 계층이 왜 이렇게 가 난 한 가 ?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 

명이 루가복음 6장 22절이라고 볼  수  있 으 며 ，그 것 은  그리스도 공동 

체의 삶의 자리에서 본  자기 해명일 수  있다.

미움받고 배척받고 욕 먹 고  누 명 을  쓰 되 ，어쩔 수  없는 계 층 ! 이것 

은  한마디로 그  사회에서 소외된 자 들이다.

우리는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 들 을 ，예수가 위하고 또  예수를 따르 

던 갈릴래아의 민중에게서 본 다 . 그 들 은  이른바 ‘죄 인 들 ’로  낙인 찍 

힌 소외자들이다. 예수는 이 ‘죄 인 ’들 을  그 대 로  영접했고, 모든 것을 

무조건 개방했을 뿐만 아 니 라 ，그 들  편에 섰다. 그의 가르침에서 가  

장  전형적인 것들은 바 로  그런 내용의 것 들이다. 한 아버지의 비유 

(탕자의 비 유 ，루 가  15, 11-32), 큰  잔치의 비 유 (루 가  1 4 ,15-24), 

최후심판의 비 유 (마 태  25, 31-46) 등 을  위 시 해 서 ，그 가  바로 그런 

이들을 위해 왔다는 선언은 복음서 안에 산재되어 있다. 이런 측면에 

서 보면 예수의 갈릴래아의 민중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 

타리아와 다른 점 은  단순히 경제적 측 면에서만 보지 않는다는 점 뿐  

이 다 . 이 민중은 유다교에서 말하는 ‘ 암 하 아 레 츠 ’ (Am ha' 균es) 이 

다 (Billerbeck，R . Meyer, Percy, Dupont, Goppelt). 저들은 기존 

질서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 없는 계층으로서 ‘가 난  때 문 에 ’ 소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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됐 고 ，따라서 파계자들로서 학대를 받은 것이다.

예수는 이런 계층에게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한 다 . 이 약 

속 (선 언 )은  예수 당시의 지배층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 없 

다 . 까닭은 예수의 이 약속은 율법으로 된 정부체제를 영원히 지속하 

리라고 믿는 바리사이적 유 다  사회에 대해서 그들이 소외 • 배제시킨 

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 로 운  현실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

기 때문이다.

당시 유다교에서도 이스라엘의 구별된 남 은  자 ，또 는  에쎄네파와 

같이 가난한 정 결 (율 법 의  측 면 에 서 )을  연결시킴으로써，다가올 새 

세 계 를  기다리는 분 위 기 가  있었다. 라삐적 전통에서도 자신들을 ‘가  

난 한  자 ’ 라고 명명하기도 했다. 따라서 가난은 그들의 경건과 결부된 

개념이었음을 알 수  있다. 그 러 나  예수가 말하는 ‘가난한 자 ’는  전혀 

다 른  범주에 속한다.

오 고  있는 하느님 나 라 는  ‘ 이런 이들의 것 ’ 이라고 한다. 소유격을 

사 용 한 다 . 이 말 은  격려일 수 는  있어도 위 로 가  될 수 는  없다. 이 말은 

장인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된다는 유 다  격언처럼 새 세계의 주인 

공이 바 로 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선 언이다.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가 

역사적 현실이라면 예수의 이 약속은 저들이 바로 역사를 짊어질 배 

턴 을  받은 계층이라는 선 언이다.

2) 가난한 자의 공동체( 바울로)

형제들이여，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… … 지혜 있는 사람들

이 많지 않았으며,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

않았습니다.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

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，강한 자들을 부끄럽


